
삼성토탈, 전력․수처리기업 인수
대산단지 서해파워․서해워터 … 사채 2500억원 발행해 자금조달

삼성토탈이 서해파워와 서해워터를 인수합병(M&A)한다.

삼성토탈은 “충청남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전력 공급기업인 서해파워와 수처리기업인 서해워터

를 1월 안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매쿼리 사모펀드로부터 820여억원에 인수할 예정”이라며 “이후 1700억원을 추

가로 투입해 2사의 부채를 4월까지 상환하면서 합병할 것”이라고 1월15일 발표했다.

삼성토탈은 1999-2000년 2사를 매각한 후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유틸리티 설비를 사용하다 우선 매수권

을 청구해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, 자금조달을 위해 2500억원의 무보증사채를 발행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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